
유형 A (내용 검토자) 선발 심사 문항 모범 답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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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지 무렵인 1월 1일에, 지구의 자전축은 북반구 고위도가 태양의 반대쪽 방향으로 

기울어진다.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해가 뜨는 지점을 이은 선은 경선에 대

하여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나타난다. 따라서 B보다 C에서 해

가 먼저 뜬다는 사실에 대하여, 위 내용을 근거로써 파악해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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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와 D 모두 12시에 태양이 남중한다. 하짓날 낮의 길이는 A에서 더 길고, 동짓날 

낮의 길이는 D에서 더 길다. 태양이 (남중 시각뜨는 시각)은 낮의 길이의 절반

에 해당하므로 하짓날 태양은 A에서 더 먼저 뜨며, 동짓날 태양은 D에서 더 먼저 

뜬다. (발문의 조건에 따라, 지구 자전축만을 근거로 서술한 내용은 감점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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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(가)에서 별 S는 자정에 방위각이 0°이고 고도가 45°이다. 따라서 S의 적위는 

+45°이며, 천구의 북극과 이루는 각이 45°이다. 적도에서 천구의 북극은 북점에 

위치하므로 별 S가 북점과 이루는 각은 항상 45°이다. 따라서 적도에서 S가 뜨는 

순간의 방위각은 45°임을 알 수 있다. 

A은 S를 지나는 시간권이 지평선과 45°의 각을 이룰 때의 방위각이며, 는 이때 

S의 고도이다. S가 적도에서 뜰 때 방위각이 45°이므로 A은 45°보다 작다. 

북위 45° 지역에서 천구의 적도상의 별이 동점에서 뜬 후 45°만큼 일주 운동을 하

면, 그때 고도는 가 되고, 방위각은 (90°A)이다. 적도에서 일주권이 천정을 

지난다는 것은 적위가 0이라는 뜻이므로, 별 X, Y는 천구의 적도상에 위치한다. 

따라서 (90°A)은 A과 같다. 또한 A는 A과 남점에 대해 대칭인 값을 가지

므로 그 값은 (270°A)이다. A이 45°보다 작으므로 A은 135°보다 작다. 따

라서 A는 225°보다 크다. A과 A의 차이가 90°보다 크기 때문에 주어진 부등

식은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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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   A

A  A

A   A

A  A

이므로, (A A)의 절댓값은 (A 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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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X, Y는 천구의 적도상에 위치하고, 북위 45°에서 천구의 적도상의 별이 동점 또

는 서점과 45°의 각을 이룰 때 고도는 이다. (2-1 해설 참고)

45°N에서 천구의 적도가 지평선 위에 떠 있는 부분은 각거리 180°만큼이기 때문에 

두 별 X, Y가 이루는 각은 90°이다. 두 별 모두 적경이 0°이므로 두 별 사이의 각

거리를 적경으로 환산하면 6
h
이다. 이때 춘분점은 동점에 위치하므로 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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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: ①번  maxB  maxC
위도 30°N에서 적위가 0°인 별의 남중 고도는 60°이고, 천정의 적위는 30°이다. 

별 B와 C 모두 고도가 최대일 때 남쪽 하늘을 지난다. 따라서 적위는 30°보다 

작다. 또한, 방위각이 0°(남점 기준)이 아닌데도 불구하고, 고도가 60°이므로 적위

는 0°보다 크다. 방위각만으로 따졌을 때, 남쪽 하늘의 자오선으로부터 더 멀리 떨

어진 것은 B이다. 두 별의 고도가 60°로 동일하기 때문에 

 적위는   C  B  이다.

적도에서 최대 고도는 별의 적위가 0°에 가까울수록 높고, 적위가 30°일 경우 최

대 고도는 60°이므로,  maxB  maxC가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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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재하지 않음.

2시간 동안 달이 배경별에 대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. 따라서 로부터 2시간 후 

Q와의 경도차가 30°인 P에서는 달이 남중하지 않는다. 로부터 2시간 후일 때 P

에서 달은 자오선보다 동쪽에 위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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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도가 30°N이고, Q와 동일 경도상에 위치한 지점을 S라 하자. P와 S의 경도차가 

30°이고 S가 더 동쪽에 위치하므로, 달이나 행성 등을 제외하고 별만 고려한다면 

일 때 S에서 관측되는 하늘은 로부터 2시간 후에 P에서 관측되는 하늘의 모

습과 같다. 표에서 별 A는 북쪽 하늘에 위치하는데, 로부터 6시간 후 자오선을 

지나게 될 별들의 고도는 일 때는 북극성의 고도보다 낮다. 따라서 별 A의 지평 

좌표 위치를 바탕으로 파악했을 때 별 A가 P에서 최대 고도가 될 때까지는 6시간 

미만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S에서는 4시간 미만으로 걸린

다. Q와 S에서 별 A는 동시에 남중하므로, Q에서 관측할 때, 로부터 A가 최대 

고도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보다 짧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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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.

주어진 문장이 참이라면, 시점에 P에서 태양은 지평선 위에 떠 있다.

발문에서는 ‘시점에 P에서 별 A, B, C를 관측했다’고 하였는데, 이에 모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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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의 적위가 변하기 때문이다. 이날 시점일 때 달의 적위가 10°이므로 이날 달의 

적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 또는 감소해야 한다. 달이 하지점 또는 동

지점 부근에 위치한다면, 다소 작위적인 상황에서라도 P와 R에서 달의 남중 고도

가 같을 수는 있겠지만, 이날 시간에 따른 달의 적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변곡점

이 없다. 따라서 이날 P와 R에서 달이 남중하는 시점에는 각각 달의 적위가 서로 

달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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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A의 고도가 1시간에 15°씩 증가한다. 이 현상은 적위가 0°인 별을 적도에서 관

측할 때만 나타날 수 있으며, 그 외의 조건에서는 관측 불가하다. 따라서 관측지역

에서 적도까지의 최단 거리는 0(km), 별 A의 적위는 0(°)이다. 즉, ()의 값은 

0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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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 선지항은 참이다.

케플러 제 2법칙(면적속도 일정의 법칙)에 따라, 혜성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궤도면

적을 쓸고 지나간다. 단위시간 당 쓸고 지나간 면적은 궤도상의 위치에 관계없이 

항상 동일하므로, 단위시간 당 이동한 거리는 태양에 가까울수록 길다. 따라서 혜

성의 공전 속도는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다. 혜성 A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5/28보

다 6/20에 더 가깝다.  

< 5-2 >

ㄷ 선지항에 오류가 존재한다.

수험생의 입장에서, ‘6월 말경에 태양풍에 의해 날려 흩어진 혜성 A의 잔해가 7월 

초순경 지구에 도달하는’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. 이 경우 ‘7월 초순에 A의 잔

해로 인한 유성우 현상이 관측될 확률’이 0%라고 볼 수는 없다. 또한, 그림에 나

타난 태양-혜성-지구 사이의 위치 관계상 혜성의 꼬리는 지구 쪽을 향하므로 이

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.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ㄷ 

선지항의 참 · 거짓을 판단하는 것에 애매함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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ㄷ 선지항에는 오류가 존재한다. ‘식 현상이 나타날 때’라는 조건이 있는데, 식 현상

은 별과 행성이 일렬로 나란하게 배열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. 예컨대, 식 

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별의 밝기가 점점 어두워지는 시점 또는 점점 밝아지는 시

점에는 별의 시선 속도가 0이 아니다.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‘행성에 의한 식 

현상이 일어난다.’라고 할 수 있다. 적어도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에서는, 행성에 

의한 식 현상을 언급할 때 성면 통과 과정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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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. A일 때 금성이 지나는 위치는 동방 최대 이각이 아니라, ‘유’이다. (거짓)

ㄴ. 금성의 적경 변화 양상을 볼 때, 그림은 금성이 내합 부근일 때를 나타냄을 알 

수 있다. 만약 C가 B보다 먼저 관측된 것이라고 가정하자. 그러면 금성은 내합 부

근에서 ‘역행→ 순행 → 다시 역행’ 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셈이 된다. 따라서 B

가 C보다 먼저 관측된 것이다. (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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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합을 지난 후에 지나게 되는 ‘유’(곡선의 우측 최하단)에서, 금성의 적경은 4
h
보다 

크다. 서방 최대 이각은 이보다 이후이므로, 서방 최대 이각에서 금성의 적경은 4
h

보다 크다. 금성의 최대 이각은 약 45°~48°이므로, 서방 최대 이각일 때 태양의 

적경은 약 7
h
이거나 이보다 커야한다. 금성이 서방 최대 이각에 있다가 외합으로 

이동한다는 것은, 태양과의 적경 차를 조금씩 좁히며 결국에는 거의 같아짐을 의

미한다. 따라서 이후 금성이 외합을 지날 때의 적경은, 서방 최대 이각일 때 태양

이 근처에 있던 (또는 그때 태양이 이미 지났던) 7
h
보다 커야한다. 앞서 달리고 있

는 누군가를 따라잡는다는 것은, ‘따라잡기를 시작할 때에 이미 그가 서 있던 지

점’을 꼭 지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적경이 5
h
인 것으로 나타난 C의 

시점은, 금성이 아직 외합을 지나지 않은(서방구에 위치한) 시점이라고 볼 수 있

다. 따라서 C에서 태양의 적경은 금성보다 크다.


